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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자동차산업의 3대 키워드 

 

 

 

 

 

 

 

 

 

○ 향후 10년 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나, 자동차 산업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Megatrend가 존재 

- 신흥국(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자동차의 경우 연비규제) 강화 

- 고령화, 대도시화에 따른 기능의 고도화 및 자동차 이용 패턴의 변화 

○ 미래 자동차 산업은 “3P”라는 Keyword를 중심으로 경쟁 전개 예상 

①  Platform War: 부품, 모듈, 프레임 등 공용화 경쟁 

- 최대 수요처인 신흥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Platform 통합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핵심. 즉, 향후에는 강력한 Mega Platform(동일 플랫폼 기반 

차종의 판매가 100만대 이상인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가 우위 

- Platform 전쟁에서 가장 선도적인 업체는 VW으로, 2000년 세계 5위권 업체

에서 2012년 현재 Toyota, GM과 함께 ‘New Big 3’로 급부상 

② Powertrain War: 구동기술, 차 신소재 주도권 쟁탈전 

- 각국의 환경규제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전기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나, 배터리 가격, 배터리의 안정성,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확산에는 한계 

- 유가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터리 가격 하락의 한계

를 고려할 때 향후 전기자동차 비중은 2025년 14% 수준으로 전망 

-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 대체소재의 적용은 확대되

겠으나, 여전히 철강이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 

③ Personalization War: 복합기능 탑재 및 사용자 중심 탈소유 확산 

- 미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고도화된 안전, 편의성, 오락성을 

추구. 또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래 자동차는 가정, 직장의 모든 기기

와 접속되는 “Connected Car”로 발전 

- 대도시화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륜차와 4륜차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개인용 차량(PMV), 대중교통, 렌터카, 카풀의 장점을 흡수한 신개념 

이동 솔루션인 Car Sharing 확산 

○ 향후 10년 내에 전통적 엔진 및 철강 소재의 급격한 대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기술혁신과 경제성 확보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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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자동차산업의 3대 키워드 

1. 자동차 산업의 Megatrend 

 신흥국 생산, 선진국 소비의 구조에서 신흥국, 특히 중국이 생산

뿐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부상 

○ 2025년 자동차 판매는 선진국은 정체되는 반면, 신흥국이 세계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초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2025년 세계 자동차 판매는 1억 2천만대로 예상되는데, 선진국은 시장포

화 및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나, BRICs 4개국

만으로도 전체 판매의 45% 이상(2010년 35%)을 차지할 전망 

○ 특히 중국은 본격적인 Motorization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 

- 1인당 GDP $7,500까지 Motorization이 진행된다고 볼 때, 중국은 본격적

인 단계에 들어섰으며, 인도의 경우는 2020년 이후에 본격 궤도에 진입

할 전망 

<주요국 인당 GDP 및 천명당 자동차수(2010)> 

 

 

 
* 자료: Worldbank, IMF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으로 각국 정부는 환경

규제 강화와 동시에 친환경차 장려 정책 추진 

○ 각국의 규제 스케줄에 의하면 EU의 규제가 가장 엄격하며, 다소 미온

적이었던 미국과 중국도 강화하는 추세 

- 실제 계획된 수치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인 

것은 분명하며, 각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정책수단을 병행하고 있음 

<주요국 환경규제 내용> 

-  

-  

 

 
* 자료: TransportPolicy.net, 각국 규제정책 자료 

** 미국, 캐나다는 경량차 (LDV: Light-Duty Vehicle), 중국은 가솔린 차량 기준. 

규제치는 CO2 배출량 단위로 환산 

 인도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미국 

1 인당 GDP($) 1,397 4,433 10,447 10,993 43,063 46,612 

천명당 자동차수(대) 12 44 233 178 453 423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캐나다 

규제대상 연비 CO2 연비 연료소비 연비 온실가스 

목표연도 2025 2020 2020 2020 2015 2016 

규제치(g/km) 107 95 105 117 15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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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자동차산업의 3대 키워드 

 인구의 고령화, 대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자동차 소비에 대한   

관념과 패턴 변화 

○ 고령화에 따른 탈자동차화 및 Small Car, Smart Car 선호 현상 가속 

- 은퇴 후 소득 감소 등으로 신차구입이 줄고, 대형차보다는 소형차, 자가

운전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경향 증가. 또한, 고도화된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 

○ 대도시화로 인한 출퇴근 교통혼잡,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형 

대중교통-PMV 연계 시스템 니즈 증가 

- 인구 1,000만명 이상의 Mega City가 2010년 21개에서 2025년 33개로   

늘어나는 등 도시화 급진전에 따라 근거리 이동에 특화된 PMV(Personal 

Mobility Vehicle) 확산 전망 

2. 경쟁 및 시장의 미래: ① Platform 

 자동차 산업의 경쟁 Paradigm은 VW의 모듈러 방식으로 이행 

되고 있으며, 핵심은 플랫폼 통합을 통한 원가절감 

○ 자동차 산업의 경쟁은 대량생산방식, JIT 방식에 이어 모듈러 방식으로 

이행했으며, 각 Paradigm을 리드했던 업체(Big 3, Toyota, VW)가 시장을 

주도 

- 실제 2000년대 중반까지 Big 3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2009년 이후 

Toyota가 1위로 부상하였고, 현재는 VW이 급부상하여 Toyota, GM, VW의 

New Big 3 시대 

※모듈러 방식: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표준화하여 대량

으로 만들고, 최소 부품으로 최다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 Mega Platform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업체가 미래의 승자가 될 전망 

- 각 업체는 플랫폼 공용화 및 통합을 통한 Mega Platform(동일 플랫폼   

기반 차종의 판매가 100만대 이상인 플랫폼)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15년에는 상위 20개 Mega Platform이 승용차 생산의 약 45~47%를   

점유할 전망 

- Mega Platform화에서 가장 선도적인 업체는 VW이며, 특히 2012년에   

도입한 MQB 플랫폼은 엔진형태(가솔린, 디젤), 차종(승용차, SUV)의   

한계를 넘어서서 60여개 차종에 적용 

※플랫폼(Platform): 섀시(엔진, 동력전달장치, 서스펜션, 제동장치, 조향

장치 포함)와 섀시를 받치고 있는 차체를 통칭 

 또한, 미래 자동차 산업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 외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경쟁자 출현 가능성 증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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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업체 및 자동차 제조 경험이 전무했던 업체의 진입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 범위 확대 

- 중국의 충전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BYD는 2003년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

는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현재는 전기차 택시 및 버스 생산 중 

- 미국의 Tesla는 실리콘 밸리의 IT 사업가인 엘론 머스크(Elon Musk)가 

2003년 창업한 업체로 테슬라 S는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 

3. 기술 및 소재의 미래: ② Powertrain 

 전기차의 비중은 늘어나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변화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의 연비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전기차가 현실적으로는 유일

한 대안 

- 2025년 미국의 규제기준(CO2 배출량 107g/km)을 충족하는 차는 하이브

리드차 일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이나, 연료전지 자동차의 

높은 가격을 고려할 때 전기차가 가장 유력한 대안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 배터리의 용량 및 안정성, 충전 인프라의 

구축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 대폭적인 확산에는 한계 

-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은 차량비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

격인데, 원가구조상 재료비와 가공비가 상당 부분(Nissan Leaf 기준 40%)

을 차지하여 가격인하가 쉽지 않음 

-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고, 

무게와 원가절감을 위한 고출력고밀도가 요구됨. 또한,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과제 

○ 2025년 전기차의 비중은 유가 안정화, 배터리 가격 하락의 한계를 고려

할 때 14% 내외로 전망 

- 현재 전기차 비중에 대한 전망은 기관별로 큰 편차(10~30%)를 나타내고 

있음. 

- 기존 내연기관도 최적 연료배합, 엔진 구조 향상, 가압장치 추가 등   

연비/출력 향상으로 CO2 배출 삭감에 상당부분 성공하고 있음. 

- 셰일가스 개발로 유가는 $120 내외 안정화, 배터리 가격은 $400/kWh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 2025년 전기차 비중은 14% 내외에 그칠 전망 

<Powertrain별 비중 전망(2025)> 

 

* 자료: Roland Berger, Credit Suisse, HSBC, Nikkei, Deutsche Bank의 전망보고서를 
 토대로 POSRI 예측 

**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배터리차, 연료전지차 포함 

 전기 천연가스 디젤 가솔린 

비중(%) 14.2 3.4 22.4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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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자동차산업의 3대 키워드 

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해 경량화가 필수적이므로 경량소재의   
적용이 확대되겠으나 여전히 철강의 비중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임 

○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의 적용확대 및 철강의 고강도화로 인한 중량   

감소로 2025년 철강의 적용비중은 54%로 축소될 전망 

- 차체 중량의 감소를 위해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의 경량소재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 문제 등으로 고급차 중심의 제한적 적용 

전망 

- 철강소재는 2012년 65%에서 2025년 54%로 적용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경량소재 중에서는 알루미늄의 적용 확대(9%→16%) 예상 

  <소재별 자동차 적용비중 전망> 

 

 

* 

          

*자료: Ducker International 

○ 철강업계에서도 경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소재의 가격과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철강재는 여전히 주도적인 재료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철강업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량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자동차강판은 지속적으로 고강도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1,000MPa급 이상의 고강도강판이 상용화 수준에 있음 

<철강사 공동 경량화 프로젝트> 

 

 

 

  

 

*자료: WorldAutoSteel 

4. 기능 및 소유의 미래: ③ Personalization 

 고령화 진전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래의 자동차는 
고도화된 안전, 편의성, 오락성 추구 

 철강 알루미늄 구리 기타금속 비철금속 

2012 65% 9% 1% 3% 22% 

2025 54% 16% 3% 3% 24% 

 ULSAB ULSAB-AVC FSV 

기간 

1994~1998 

UltraLight Steel 

Autobody 

1999~2002 

ULSAB-Advanced 

Vehicle Concept 

2008~2020 

Future Steel Vehicle 

내용 
- 35 개 철강사 참여 

- 25% 경량화 

- 33 개 철강사 참여 

- 20~30% 경량화 

- 16 개 철강사 참여 

- 35% 경량화 목표 

강도 - 450MPa - 800~1,000MPa - 980~1,5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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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시스템은 과거 충돌 시 상해를 최소화하는 수동적인 기술에서  

충돌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측하는 능동적인 기술로 진화 

- 에어백, ABS 등 과거에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해를 최소화하거나   

충돌을 회피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미래에는 차선이탈 경고, 사각지대 

방지, 졸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능동안전 시스템 보편화 

전망 

-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기술과 연계된 무인자동주행 시스템으로 진화 

예상되며, Google은 이미 이러한 개념의 무인자동차 개발 

-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능동안전 시스템   

장착은 향후 더욱 확대 예상 

• Euro NCAP(유럽 신차 안전성평가 프로그램)에서 능동안전 시스템   

장착 차량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장치 개발 및   

양산 적용도 가속화 

- 회전이 가능하여 탑승을 편리하게 하는 시트, 흉부의 상해를 줄여주는 

저압력 에어백, 생체신호 측정기 등 다양한 편의장치 개발 

○ 또한, 네트워크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운전자의 인터페이스 강화,    

타 기기와의 서비스 융합 방향으로 텔레매틱스 고도화 

- 실시간 도로정보, 요금 자동징수 등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제어, 차량 내 음악/동영상 

Streaming 등 미래의 자동차는 명실공히“Connected Car”로 진화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자동차사들은 S/W 업체들과 제휴하여 서비스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는데, GM은 On-Star를 별도 자회사로 운영하고, 

타사 제품에도 사용하게 하는 등 가장 선도적 

 또한, 대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혼잡, 주차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새로운 개념의 개인용 차량(PMV) 및 차량공유 
서비스(Car Sharing) 확산 

○ 2륜차와 4륜차의 장점을 흡수하여 도심에서의 이동성을 극대화한 

PMV(Personal Mobility Vehicle) 확산 전망 

- 주로 전기차 베이스로 제작되며 각 자동차사들은 다양한 주행거리, 

속도의 Concept Car 발표 중 

- 2012년에는 Renault에서 최초의 상업 모델인 Twizy를 출시, 2013년 

5월까지 약 1만대의 판매실적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150개 이상의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Frost & Sullivan)  

○ 대중교통, 렌터카, 카풀의 장점을 흡수한 신개념 이동 솔루션인 Car 

Sharing도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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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 일본 등으로 확대 추세이며, 주로 소형고연비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 전기자동차 확산에 기여할 전망 

- 최근 렌터카 업체인 Avis가 최대 Car Sharing 업체인 ZipCar를 인수함으

로써 업계구도는 렌터카 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양자대결 양상 

5. 시사점 

 향후 10년 내에는 전통적 엔진 및 철강 소재의 급격한 대체   

가능성은 크지 않음 

○ 2025년 전기차의 비중은 14% 내외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철강 

소재도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차량 가격의 약 5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이 전기차 확산의 걸림돌 

-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등 경량소재 대비 철강은 여전히 경제성

우위에 있으며, 철강재의 경량화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 중 

○ 그러나, 기술혁신과 경제성 확보 정도에 따라 급격한 대체가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회요인을 

살려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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